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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이 없다던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결국 러시아의 

추위 때문에 패전하고 말았다. 북극점에 도달하려던 

무수한 시도 역시 추위 때문에 번번이 좌절 되었다. 북극에

서 살얼음을 잘못 디뎌 물속에 빠지면, 5분 이내에 건져내

어 몸을 말리지 않으면 그대로 얼어 죽는다. 맨손으로 추위

에 10분 이상 노출되면 이미 그 손은 기능을 상실하여 결국 

잘라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험한 곳에서도 옷 하나 입지 않고 보일러 한

번 틀지 않아도 꿋꿋하게 사는 생물들이 있다. 그것도 생각 

이상으로 무수히 많다. 분해자인 세균부터 최상위 포식자

인 북극곰까지 제대로 균형 잡힌 생태계가 존재한다. 이곳에

선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외기에 노출되면 죽거나 그대로 냉동

상태로 수천 년을 지내야 하기도 한다. 그러다 알맞은 숙주에

게 먹히면 그 안에서 비로소 활동을 재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얼음 속에 갇힌 이들은 오랜 유전자 변화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전학계의 숨겨진 보물이자 괴물이기도 하다. 요즈음 

새로이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무적의 ‘곰 벌레’ 역시 수백 년

의 얼음잠속에서 너끈히 깨어날 수 있는 동물이다.

북극, 남극이라고 해서 꼭 겨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북극

의 여름은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서 북극기지에 사는 사람

들은 반팔로도 생활 할 수 있다. 이때 북극 식물들이 일제히 

자라고 이들을 주식으로 삼는 초식동물들 또한 급격히 번성

한다. 이 동물들에게 기생하는 모기와 진드기들이 몰려드는 

것도 우리의 여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때 영양분을 부지

런히 비축하지 않는 동물들은 다음 겨울을 보장할 수 없다. 

이건 북극 동물이나 온대의 동물이나 겨울이 있는 곳이면 

다 마찬가지 현상이다. 북극곰도 겨울에는 여간해서 물 속

에 들어가지 않지만 여름에는 열심히 자맥질을 하여 적극적

으로 물범을 사냥한다. 남극의 펭귄 역시도 기나긴 겨울에

는 주로 생식과 양육을 하는데 보내고 여름이 와야 비로소 

활발한 사냥 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사람

들의 머리 속에는 극지방하면 마치 추운 겨

울만 있는 것으로 그곳 동물들은 겨울을 잘 

견디는 족속들로 연상하지만 그건 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북극동물들이 추위를 이기지 못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들이 어떤 대

륙의 동물들보다 추위를 잘 이겨낸다는 것

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단 추위에 대한 내성

이 다른 대륙의 동물들보다 월등히 뛰어나

다. 원래 추운 지방에 살았던 젖소는 생체적

온이 영하10도에서 영상10도 사이이다. 그

러나 우리의 한우는 영상10도에서 20도 사

이쯤 된다. 그래서 대관령 같은 곳이 젖소가 

살기에 알맞다. 이렇듯 같은 종간에도 차이

가 있으므로, 북극 동물들이 열대 지방의 동

물보다 생체 적온이 훨씬 낮음은 분명하다. 

추위를 극복하는 동물들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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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에서도 보면 이런 생체 표준 때문에 북극곰의 기생충 

감염증이 심해지고, 펭귄에서 면역결핍증상에 따른 곰팡이

증이 자주 나타나기도 한다.

추위에 대한 최대의 무기는 옷이다. 사람에겐 비싼 방한

복이지만 동물들에게 옷은 바로 털과 가죽이다. 사람의 방

한복으로 최적의 재료 역시 자연이 만든 동물들의 옷이라

고 한다. 북극곰의 털이 하얀 것은 유빙위에 쉬고 있는 물

범에게 몰래 접근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 이유는 아마도 북

극의 여름 내내 내리쬐는 태양빛을 반사시키기 위함일 것이

다. 여름과 겨울에 급격히 기온차가 나는 건 결코 몸의 항상

성유지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열대 지

방의 곰들은 오히려 진한 검은 색이다. 이들 역시도 태양이 

가려진 밀림 속에서 태양빛을 적극적으로 모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북극의 물범이나 물고기는 차가운 물속에서도 왕성히 활

동한다. 이들 물고기의 대부분은 체액을 얼지 않게 하는 부

동단백질(글리코펩티드)을 가지고 있고 걔 중에는 아예 피 

색을 내는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조차 없는 ‘아이스피쉬’도 

있다. 대신 이들은 산소가 풍부한 차가운 물 속에서 온 몸으

로 산소를 받아들인다. 더 하등생물인 크릴이나 미생물들은 

체내에서 ‘cold shock protein’라는 활동성과 빙점을 낮추는 

물질을 만들어 낸다. 하프물범은 북극의 얼어붙은 겨울바다 

속을 정말 자유로이 헤엄쳐 다니다. 중형 포유류인 이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버티는 방법은 일단 바깥으로 노출을 최소

화한 둥그런 몸매(심지어 귀바퀴조차 없다.)와 잘 입은 최상

의 방수복, 그 아래 내의를 수십 벌 겹쳐 입은 것 같은 두터

운 지방층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유일하게 노출이 심한 부

위는 눈이다. 그래서 이들 눈은 물속에 들어가면 반사적으

로 순막이라는 막으로 물안경이 자동으로 씌어 진다. 그때

부터 시각에 제한이 생기지만 그것 역시 촉수라는 입과 코 

주변에 붙은 감각모(수염)의 작용으로 인해 아무 지장 없이 

어둡고 차가운 물속을 느끼면서 헤엄쳐 다닐 수 있다. 그러

나 얼음 밖으로 숨을 쉬려고 나올 때 이 순막 때문에 백곰이 

버티고 있는 걸 잘 볼 수 없다. 물론 백곰은 이 점을 100% 

활용한다.

펭귄들은 보통 한데 뭉쳐서 털 무더기가 되어 칼바람을 이

겨낸다. 일본원숭이들 역시도 차가운 겨울밤은 그렇데 보낸

다. 홀로 사는 북극곰은 노출된 발바닥이나 얼굴을 가슴에 묻

고 고슴도치처럼 동그랗게 웅크려 동장군을 피한다. 그래도 

안 되면 눈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각각의 펭귄은 무릎

을 안 보일 정도로 옷(가죽)을 길게 늘어 뜨려 노출을 최소화 

시킨다. 그러나 발바닥만은 어쩔 수 없다. 이 발바닥만을 위해

서 펭귄은 ‘원더네트(wonder net)’라는 특수혈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원더네트는 한 마디로 열교환기이다. 무수한 모세혈

관 다발이 이 원더네트를 구성하는데. 심장으로부터 오는 따

듯한 동맥피는 이 조직을 거치면서 적당히 차가워지고 발끝에

서 올라오는 정맥피는 이 조직을 거쳐 적당히 따뜻해진다. 그

래서 발바닥 온도는 몸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얼지 않을 

만큼으로 유지된다. 새들의 발은 사실 냉혈동물의 조직과 비

슷하며 힘줄이나 비늘 같은 결합조직이 주를 이루어 거의 통

뼈를 가진 막대기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극단적인 자극

에 대해서도 그리 둔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들은 잘 먹어야 열량을 축적하고 몸의 지방층

을 충분히 유지 할 수 있다. 때문에 극지방 동물들은 거의 고

단백 식사를 한다. 펭귄 역시 물고기만 먹고 북극곰은 곰 중에

서 가장 육식을 많이 하며 또한 체구가 크다. 북극곰이 열대 

곰에 비해서 5배 이상 체구가 크고, 펭귄 중 가장 추운 곳에 

사는 황제펭귄 역시 많은 펭귄들 중 가장 큰 크기를 가진 것은 

복잡한 물리법칙에 의해 체온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으로 무장하였더라도 지속적인 한파에 버텨낼 

초인적인 동물은 없다. 대신 조상으로 부터의 본능과 지혜

로서 겨울 한때의 추위와 어두움을 이겨내면서 따듯하고 풍

요한 여름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항상 희망은 우리 동물

들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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